
연구/ISSUES  

인도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1) 

 

Ⅰ. 들어가는 말  

인도는 인구가 9억3천이 넘고 커다란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 등과 함께 수준 높은 기초과학을 보유하

고 있는 나라이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

지 못하다. 우리는 인도를 막연히 종교의 나라, 카스트의 나라, 저개발국으로만 인식한 경향이 있다. 

인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백달러 정도이지만 제3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후진국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산업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이지만 '80년대에 이미 다단계로켓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방송을 하고 있는 등 기초과학 수준은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 글에서는 인도의 과학기술을 전

체의 국가경제·사회시스템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 구성요소별로 그 특성들을 서술한다. 

Ⅱ. 사회경제적 배경  

인도는 우선 무엇보다도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다. 크다는 것은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못 배운 사람도 많지만 배운 사람도 많고 빈곤층도 많지만 백만장자도 많은 나라이다. 

실제로 인도에서 연간 2천달러 이상의 소득층이 5천9백만 가구(1천만명) 정도라고 추산되고 있다. 한

편 카스트제도는 아직도 사회에서 유형무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헌법상 부정되

지만 결혼,  

<표 1> 인도의 주요 경제 지표  

 

직업선택 등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것이다. 정치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 비동맹의 맹주로서 국제무대에서 탄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배경은 과학기술의 중요한 환경이다. 인도의 경제적 배경 중 국내 경제력에 관한 지

표를 중심으로 보면 <표 1>과 같다. 인도경제는 전통적 가내농업과 농업, 수공업, 현대식 산업 그리고 

다수의 지원 서비스업이 혼합되어 있다. 1980년부터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인구가 식사를 적당히 할 수 없을 정도의 빈민층이다. 인도 경제의 특징을 보면 이중

적 경제구조, 혼합경제체제, 인프라의 부족, 폐쇄형 경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의 인도경제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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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천만의 절대빈곤계층과 거대한 인구팽창은 인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Ⅲ. 과학기술체제  

1.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 및 성립과정  

한 국가의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표 2> 인도 과학기술체제의 주요 구성요소 

 

보아 정부, 대학, 산업계가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인도도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인

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 및 비중이 매우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

저 인도의 과학 및 기술체제의 구성요소를 분류하면 <표 2>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현재의 인도 과학기술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1947년 독립

후 현대적인 과학기술조직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인도의 초대 수상인 Pandit 

Jawaharlal Nehru는 인도에서 과학기술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

다.  

인도의 경제상황으로는 민간영역이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주도할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

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이 결과, 광범위한 과학기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인력 및 하부구조를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부진한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 정부의 과학기술 조직  

인도의 과학 및 기술체제를 이루는 구성요소 중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부처는 인도의 핵심 과학기

술조직이다. 인도는 사회주의적 색채 위에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한편 민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국(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과학산업연구국(Department of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 원자력국(Department of Atomic Energy)  

- 우주국(Department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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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공학국(Department of Biotechnology)  

- 해운개발국(Department of Ocean Development)  

- 과학기술관련 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uncil)  

3. 교육기관  

인도는 독립 후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기관들을 세웠

다. 독립 당시에 단지 20개의 대학이 있었으나 1992년까지 149개로 늘어났다. 추가로 34개 기관들이 

대학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도과학원(Indian Institute of Science : IISc), 인도농업연구

원(Indi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비를라 과학기술연구원(Birl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국립낙농연구원(National Dairy Research Institute)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전문대학

의 수는 1947∼1948년도 600개였던 것이 1980∼1981년에는 4,880개로 증가했고 1991∼92년도에는 

7,513개로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의 대학은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학으로 여겨지는 많은 대학의 학과와 연구센타 그리고 기관들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

서 상당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내었다.  

4.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  

인도의 과학기술정책의 환경 및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인도 과학기술의 주요 지표를 우선 보면 <표 3>

과 같다.  

1. 과학기술 정책기조 및 형성과정  

<과학정책결의문(Scientific Policy Resolution)>  

1947년 독립후 과학은 국가계획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국가발전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이런 인식은 과학과 기술이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도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Pandit Jawaharlal Nehru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인식 아래 1958년 인도정부는 의

회에서 과학정책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나타난 과학정책은 과학기술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과

학기술(S&T)기관, 과학기술인력, 재정과 과학기술의 촉진과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목표의 

정의, 프로그램의 실행과 조정을 모두 포함한다. 과학정책결의문은 과학과 사회의 비전 모두에 관하여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학을 통해서 국민에게 과학지식의 습득과 발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주어지기를 희망했다. 그 혜택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외형과 사회의 모습의 변화에 목표를 두었다.  

<기술정책문(Technology Policy Statement)>  

인도는 과학정책결의문에서 과학을 강조한 이래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경제구조

에서 너무나 과학만을 강조해왔다는 자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인도정부는 1983년, 기술정책문에서 정부의 공식적 기술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서문, 목적, 우선 순위, 

자체 기술(indigenous technology), 기술 획득(acquisition),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인

도의 과학기술환경과 인도정부가 과학  

<표 3> 인도 과학기술의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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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 그 구체적 전략 등이 나와있다. 인도에서는 과학기술만을 위

한 특정법이 없다. 또한 과학기술관련법도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들의 과학기술정책은 결의

문, 정책문, 수상의 발표 등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정책문에서는 인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정의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체기술을 어떻게 개발활용하고, 어떤 기술을 수입하고 

어떻게 소화개량할 것인지, 기술개발기관들의 연계를 어떻게 확립하고,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상업화

할 것인지, 정부 및 금융에서의 진흥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다룬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인도의 문제를 해결

하도록 장려한다. 기술정책문에 서술된 주요 목적을 보면,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수입 기술은 빨리 소

화개량하고, 기술에 있어서 자립을 이룩하며,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과학기술 관련 자문위원회는 네루 수상의 지도 아래 1948년에 과학연구에 대한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

회가 처음 설립되었다. 그 후 1956년 국회의 결의문을 통해서 내각에 대한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to the Cabinet : SACC), 1968년에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 COST), 간디 수상에 의한 1967년 9월의 과학 기술자 원탁회담(Round Table Conference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의 결과로 생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 NCST), 그 후 추가로 생긴 부처간 과학조정그룹(Steering Group of Minister for 

Science)이 구성되었다. 1981년 3월, 인도정부는 내각에 대한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to the Cabinet : SACC)를 다시 구성하여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치하였다. 1986년 

이 위원회는 다시 저명한 과학자를 회장으로 하는 수상에 대한 과학자문위원회(Science Advisory 

Council to the Prime Minister : SAC-PM)로 대치되었다. 한편 과학기술국은 주정부 수준에서의 과학

기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주 및 준주에서 주과학기술자문위원회(State Councils for 

Science & Technology)를 조직해왔다.  

이상과 같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점점 커지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간 의견조정이 쉽지 않게 되거나 서로의 정책 방향이 틀려지게 됨에 따라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 동안 과학기술국(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주도하여 과학기술자문위원회(Science &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 

STAC)를 22개 사회경제적 부처산하에 구성하였다. 또한 부처간 과학기술자문위원회(Inter-Sectoral 

Science &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 IS-STAC)를 구성하여 부처들간의 정책과 연구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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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데 과학기술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과학 대회(Indian Science Congress)>  

인도과학대회는 1996년도가 83회나 되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매년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는 거대 모임이다. 이 대회는 1912년 Asiatic Society 모임에서 인도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자 제안되어 인도과학대회협회(Indian Science Congress Association : ISCA)를 만들기로 결정한데서

부터 출발한다.  

인도과학대회협회의 주요 활동을 1960년대 이후로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1961년, 강당을 만들었

다. 1962년,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중 상대의 과학강좌(popular science lectures)를 조직하였다. 

1976년, 대회의 토론과정에 주요 의제(focal theme) 및 생활과학(home science)과 영양학에 관한 공개

토론회(forum)를 도입하였다. 1980년, 인도과학대회의 권고에 따라 인도정부는 부처간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였다. 1986년, 인도과학대회협회의 지역 지부가 설립되었다. 1992년, 여성과 과학, 법과학

(forensic science), 그리고 아동 과학(children science)을 도입하였다. 1976년, 주요 의제(focal 

theme)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학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통 주제에 다학

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런 개념을 활용하여 강의와 보다 더 상세한 토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관하여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2. 과학기술계획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인도가 과학과 기술의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개발에 대해 계획정책을 시

작한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고유의 연구개발계획 모델을 발전시켰다. 인도가 채

택한 계획과정은 두가지 면에서 특징적이다. 우선 상위 수준에서 정부는 광범위한 정책 지침을 제공한

다. 그러면 국가,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소 수준에서 과학자들이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계획이 형성되면 다양한 수준에서의 과학자들이 그 계획을 토론한다. 그리고 

토론에서 나온 반응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인도의 면적과 과학자들의 수

를 생각할 때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만큼 고무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다.  

국가의 기술과학계획형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며 이는 인도의 과학전통이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소수의 최고 과학자들과 정부기관

의 대표, 그리고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에 의해 과학기술계획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정책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상당히 민주화된 의사결정구조를 갖

게 되었다.  

이런 계획과정 때문에 인도의 과학기술정책은 국가나 주 정부의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국가계

획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제1차 5개년 계획(1951

∼56)을 보면 과학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즉 기존의 과학기술연구기관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가용자원을 조사하고, 표준을 도입하

고, 면화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었다. 이 기간의 가장 큰 성과는 인도 전역에 핵심

적인 연구소를 건설한 것이다.  

제2차 5개년 계획(1956∼61)의 초점은 기존 연구시설들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다양한 국가기관들 

사이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국가적 수준의 연구를 주 및 지역적 수준의 연구와 연계시키고, 

연구인력을 육성 활용하며, 창조적인 연구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기간에 전

술한 과학정책결의문이 채택되어 국가계획에서의 과학의 우선순위와 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제3차 5개년 계획(1961∼66)의 초점은 대학에서의 기초과학 진흥이었다. 이를 위해 각종 장학금이 지

급되어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파일롯 플랜트 및 실제규모의 실험을 위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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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도구들을 생산하였다. 이 기간동안 과학기술의 연구가 비로소 국가의 발전에 가시적으로 공헌하

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식량이 증산되었고 보다 개선된 보건 및 수송 

설비를 가지게 되었고, 수자원 관리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제4차 5개년 계획(1969∼74)은 산업연구를 산업의 발전에 통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연구소간 수준에서의 조정을 향상시키고, 다른 수준에서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였다.  

제5차 5개년 계획(1974∼79)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가능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동계획은 주로 빈곤의 퇴치와 자주성의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제6차 5개년 계획기간(1980∼85)인 1983년에는 기술정책문(Technology Policy Statement)이 발표되었

다. 후술하겠지만 이 문서는 기술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 - 자체개발, 평가, 예측, 수입 및 소화, 적

응, 개량, 재무적 측면 - 들을 다루고 있다. 6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성장, 형평, 현대화, 자주

성, 사회적 정의 등이었다.  

제7차 5개년 계획(1985∼90)의 주요 방향은 6차 5개년 계획의 성장, 형평, 자주성, 사회적 정의에 효

율성 및 생산성의 증가가 추가되었다. 또한 식량생산과 고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계획부터 이른바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법이 기술개발을 위해 채택되었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들을 보면, 

1) 먹는 물, 2) 면역 3) 문맹퇴치, 4) oilseed, 5) 통신, 6) 낙농개발, 7) 산림녹화 등에 관한 것이

다.  

제8차 5개년 계획(1992∼97)은 지금까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보다 더 산업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는 인도 경제의 자유화와 즉 국가계획

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및 연구개발의 세계화 흐름, 기술이전 및 무역에서의 

자유화 흐름을 언급하면서 인도의 한정된 자원과 기존의 과학기술성과를 고려하여 경제개발과, 사회적 

정의, 기술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산업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이 보다 더 경쟁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국

립 연구소들이 대학, 산업, 농업의 연구자들에게도 그 시설을 개방하고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

할 것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인도 경제의 자유화, 경쟁원리 도입 등을 상당 부분 수용

하도록 한 점이다.  

5. 과학기술자원 및 투자  

1) 과학기술투자  

한 나라의 과학기술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진 과학기술자원의 양과 투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원의 투입은 그 관리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인도의 과학기술

투자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국가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통계치를 보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인

도 과학기술자들의 인건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박사급 과학

자의 초임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는 약 15만원선, 민간부문 및 다국적기업에서는 약 30만원선 정도이

다. 따라서 동일한 과학기술투자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인도에서는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연구가 가능하다. 이는 경제 통계치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구매력 기준이 적절히 

환율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표 4> 연도별 국민소득 및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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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도의 과학기술 지출(1992∼1993)  

 

인도에서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보면 <표 4>와 같다.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GN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아직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8∼49년에는 1.1백만 루피였으나 1958

∼59년 229백만 루피, 그리고 1970∼71년 1,396백만 루피, 1980∼81년 7,065백만 루피, 1990∼91년 

39,742백만 루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2‾93년 사이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를 보면 51,416

백만 루피였다. 1993∼94년에는 57,334백만 루피로 추정된다. GNP의 비중으로 보면 1992∼93년 사이에 

GNP의 0.83%가 연구개발활동에 쓰였다. 1990년의 인도국민 1인당 연구개발비는 2.6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00∼800달러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50달러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

우 낮은 수치이다.  

1992∼93년 사이에 사용된 인도의 과학기술 비용을 크게 그 주체별로 그리고 내용별로 보면 <표 5>와 

같다. 순수연구개발비용을 그 주체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기관이 64.3%, 주정부가 9.3%, 공기업이 

11.4%, 그리고 민간기업이 15.0%를 사용하였고 관련 비용은 약 8% 정도이다. 인도에서는 응용연구와 

기초연구 사이에 실험적 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

런 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1992∼93 회계연도에는 23.99%가 기초연구에, 43.52%가 응용연구에, 32.49%

가 실험적 개발 연구에 쓰였다. 특히 정부 내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이 87.34%로 매우 높다.  

1992∼93년도의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된 연구개발 비용의 71.6%는 12개의 주요 연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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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나머지가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비용을 발생시킨 연구조직은 국방 연구개발 조직으로서 28.4%의 비용을 발생시켰다. 실제 어떤 연

구에 사용하였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연구의 목적 기준으로 보면 역시 

국방부문이 약 25% 정도로 4분의 1이나 된다. 그리고 산업연구에 13.2%, 우주연구에 12.6% 정도를 쓰

고 있다. 이런 비용 분포는 인도의 경제환경과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만 산업연구의 촉진 등이 최근에 와서 그 상대적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표 6> 부문별 연구개발비의 비중, 1992∼93 

 

2. 과학기술인력  

1990년 현재 인도의 과학기술인력은 약 4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대학

학위 수준의 과학기술인력이 약 20만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취업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

에 배출되는 모든 과학기술인력을 고용하진 못한다. 1992년 4월 현재 공공/민간 산업부문의 연구개발

조직을 포함하여 인도 전체의 연구개발조직에 고용된 사람은 약 293,000명이었다. 이 중에서 32.5%가 

직접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33.5%가 보조적인 활동을 하며 나머지 34%가 행정 혹은 비기술적 지원

활동을 하였다. 인도의 인구를 고려한다면 인도내의 과학기술자의 누적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다. 인도는 1990년 기준으로 1000명당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technicians)가 약 3.76명이다. 

인구 천명당 고용된 과학기술인력은 0.22명 수준이다. 누적기준 말고 현재 활동중인 인력의 수로 보면 

1990년 현재 약 311만 정도이다. 과학기술인력의 전공을 보면 전공별로는 1990년 현재 약 55%가 자연

과학, 31%가 공학, 그리고 8%가 의학, 그리고 나머지가 농업과학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기관

에 고용된 연구인력의 전공분포를 보면 공학 부문 쪽의 상대적 수요가 크고 자연과학 쪽은 배출된 인

원보다 상대적 수요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Ⅵ. 소프트웨어 산업  

1.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인도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도의 소프트

웨어 시장은 '94∼'95년에 내수, 수출 모두 50%가 넘는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성장률 뿐만이 아니

라 절대액에 있어서도 '94∼'95년의 경우 수출액이 거의 5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95∼'96년의 경우 

약 7억 달러이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협회(INASSC)에 따르면 '94∼'95년 인도는 총 4억8천5백만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2%정도 늘어난 수출규모이다. 현재 인도의 소프트웨

어 산업은 1,400,0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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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의 원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문화, 인력, 정부, 산업계 등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특히 인도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라오 행정부부터 시작된 개방화정책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세제감면, 공장부지 알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수

입에 대한 고율 관세의 폐지, 지적 재산권 보호강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촉진 정책 등은 매우 성공적

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수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외국기업 및 내국업체에는 각종 행정편

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정부가 또한 선진국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미국 등지에서 활동

중인 전문 인력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중요한 점이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개발에 있어 마케팅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인도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로 인도 엔지니어들의 저임금을  

<표 7>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강점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제품개발이라는 부가가치 사슬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마케팅 및 제품 개념화 단계에서

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Ⅶ. 맺는 말  

1. 인도 과학기술의 특징  

인도의 과학기술은 여러가지 면에서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의 목적이 국민들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는 매우 철학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정책 수립자 및 과학자, 기술자 집단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

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기술에 비해서 과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단계의 영역을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구분한다면 인도의 과학기술정책은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가 크기는 하지만) 기초연구에 치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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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 이는 기초연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응용, 개발연구로 진행되어 결국은 산업기술로까지 응

용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후에 기술정책문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

면 아직도 기초과학 쪽에 매우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인도 과학기술의 제일 큰 약점

이자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는 인도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도 국민들 스스로가 과학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이 과학기술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

다. 즉 과학은 모든 인류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든지 산업기술 쪽에 치우치는 것은 학자답지 못하다 라

든지 하는 생각들이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환경과 그들이 살아온 방식을 조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보다도 사회적 주제들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에서는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색채와 함께 과학에 대한 이상이 어우러져서 과학

기술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넷째, 국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학기술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방에 필요한 과학, 원자력, 우주 등에 관한 투자는 다른 부분과 비대칭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투자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정치적인 요소도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섯째, 산업 및 민간부문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투자규모 면에서나 연구 조

직의 수준 면에서 볼 때 정부공공 부문이 절대적으로 주도하는 형상이다. 한편 정부 연구조직과 산업

계의 연구개발활동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각종 기술정책문 및 각종 권고안, 

수상의 연설 등에 보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실행단계

가 매우 미약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인도 과학기술 문화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가 큰 나라

이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인도의 과학기술 분야 중 비교적 강한 부분으로는 우주, 국방, 생물공학, 소프트웨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다.  

일곱째, 인도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

사결정은 매우 이상적이긴 하지만 빠르게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산업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다. 그렇지만 여하튼 인도의 환경에 맞게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진화되어 온 것은 인도의 과학기술시

스템의 주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경향을 보자면 인도의 과학기술정책 및 체제가 국가경제의 자유화 정책과 맞물려서 

산업기술 쪽으로 방향을 천천히 선회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국립연구소들도 보다 더 실용적인 

연구를 하며, 과학자들도 외부로부터의, 특히 산업계로부터의 계약연구를 수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며, 산학연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2. 인도 과학기술의 시사점  

인도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도의 과학기술시스

템 및 정책은 인도 특유의 국가 요인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특징으로는 과학기술의 철학 

및 목표의 이상성, 정부공공부문의 비대, 특정 과학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

런 체제가 공고화됨에 따라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체계를 처음부터 잘 설계하여 진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특히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생각해 보면 북한에 대한 사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인도의 과학기술 정책결정과정 및 실행과정에서 배울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과학기술

을 위한 특정의 법이 없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종 권고안, 인도과학대회, 정책선언 등을 통하여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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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즉 일종의 규범(norm)이 설정되면 이를 충실히 지킨다는 점이다. 우리도 법이나 제도 이전

에 사회 전체적으로 과학기술문화를 성숙시키고 과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과학기술체제와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되는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

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도는 우리가 부족한 기초과학기술 쪽에 강

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과학기술인력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의 3분의 1에

서 5분의 1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인도는 이전부터 심각한 두뇌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두

뇌들을 적절히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족한 기초과학기술을 진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우리의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는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의 과학기

술력은 그 절대적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제권은 부

상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인도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점을 고

려하여 미리 준비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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